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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을�위해�인천�공항에서�비행기를�기다릴�때�“므비보셋”이�생각났습니다.�몰락한�사울�

왕가에서�겨우�목숨만�건진�므비보셋은�다윗�왕이�베푸는�은혜에�“죽은�개�같은”�나를�돌

아보시는가�감격하였습니다.�한국에서�지내는�동안�받은�은혜와�사랑을�생각하면�므비보

셋의�고백과�감격이�바로�저의�마음이었습니다.�보잘것없는�변방의�선교사를�귀하게�여기

시고�돌봐주신�동역자께�감사드립니다.�

한밤중에�프놈펜�공항에�도착했을�때는�“느헤미야”가�생각났습니다.�불타고�무너져�황폐

해진�예루살렘�성벽을�한밤중에�나귀를�타고�돌아보며�어쩌면�눈물을�흘렸을지도�모르는�

느헤미야의�마음을�조금�이해할�수�있었습니다.�차를�타고�이동하며�본�프놈펜의�야경은�

여전히�화려했지만�제�눈에는�불타고�무너진�예루살렘�성벽을�보는�듯했습니다.��

캄보디아에�도착한�후,�정부�방침에�따라�지정�호텔에서�두�주간의�격리�생활을�했습니다.�

격리를�마친�후�집에�돌아왔는데,�일�년간�비워둔�집은�느헤미야가�본�예루살렘�이상으로�

황폐했습니다.�베란다�배수구가�막혀�빗물이�집�안으로�역류해�들어와�집�안의�모든�가구

가�썩어�곰팡이와�벌레로�가득�차�있었고,�옥상은�온�동네의�비둘기가�들어와�둥지를�틀어�

배설물로�가득�차�있었습니다.�그날부터�시작한�청소와�정리는�두�달이�다�되어�가도록�마

치지�못했습니다.�

교회는�10명�정도의�청소년,�청년들이�남아서�매�주일�예배를�드리고�있었습니다.�정부의�

방역�규제가�11월부터�대부분�철회되어�일상에�제약�사항이�거의�없어졌지만,�세�부류의�

모임은�여전히�제한하고�있습니다.�유흥업소,�결혼식�그리고�종교집회입니다.�새해에는�

종교�집회�제한도�철회될�것이란�소문이�있어서�기다리는�중입니다.�

캄보디아는�5세�이상�어린이부터�코로나�백신�접종을�거의�완료해�갑니다.�감염자는�하루

에�수십�명�정도로�발표되고�있습니다.�(물론�아무도�신뢰하지�않는�통계입니다만)�캄보디

아�최대�명절�중의�하나인�본�옴뚝(물축제)은�취소되었지만,�수많은�사람이�강가에�모여�

유흥을�즐기는�모습을�보았습니다.�그러면서도�예배는�여전히�금지�항목에�포함된�것이�

이해하기�힘듭니다.�

집과�교회를�수리하고�청소하며�동시에�무너진�공동체와�예배�회복을�위해�사역을�준비하

고�있습니다.�먼저�2년�만에�다시�어린이�예배를�시작하려고�합니다.�공개적으로�불러�모

으지는�못하지만,�교회�마당에서�노는�아이들을�불러서�모임을�시작해�보려고�합니다.�썩

어서�냄새나고�곰팡이�핀�집안의�가구들을�어디서부터�뜯어서�버려야�할지�막막했지만�하

나씩�버리다�보니�차츰차츰�정리되었듯이,�무너진�공동체도�버릴�것은�버리고�정리할�것

은�정리하다�보면�회복되리라�생각합니다.�

청소년,�청년을�대상으로는�로마서�8장�암송�프로그램을�새롭게�시작했습니다.�6개월�예

정으로�매일�일정한�분량을�쓰고�암송할�예정입니다.�12월부터는�마가복음�공부�소그룹�

모임을�시작할�준비�중입니다.�성탄�모임과�새해�첫날�지교회�연합�예배는�정부의�방역�지

침이�어떻게�변경될지�몰라서�결정하지�못했습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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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�한국에�있는�동안�교회�기숙사에�두�명의�형제(16세,�20세)가�들어왔습니다.�부모님

은�다�돌아가시고�고아로�살던�아이들인데�시골에서�와서�있을�곳이�없던�차에�소개로�기

숙사에�들어온�아이들입니다.�저를�처음�보고는�“아저씨�안녕하세요”라고�인사를�할�정도

로�교회에�대해�아무것도�모르는�아이들입니다.�후어�전도사와�히언과�함께�4명의�청년

이�생활하고�있습니다.�

2021년은�코로나로�시작해서�코로나로�끝나는가�봅니다.� “새로운�일상”으로�시작하는�

2022년에는�모든�것이�“새롭게”�되기를�소망합니다.�지난�일�년�동안�어둡고�힘든�터널을�

지나면서도�힘껏�동역해�주신�모든�분께�머리�숙여�감사의�인사를�드리며�새해에는�하나

님의�돌보심이�가정과�사역지와�생업�위에�넘치길�기도드립니다.��

救主待望�2021년�11월�26일�

캄보디아�선교사�김성길�정심영�드림�

기도�제목�
1)�교회�공동체가�코로나�19의�상황�속에서�믿음을�지키며�개인적인�경건의�삶을�유지하도록�

2)�어린이�예배와�소그룹�성경�공부반이�잘�준비되어�다시�시작할�수�있도록�

3)�로마서�8장�암송�프로그램에�참여하는�아이들이�말씀을�통해�위로받고�격려받을�수�있도

록�

4)�코로나�이후�새로운�일상에�잘�적응하며�사역을�감당할�수�있도록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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